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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2월 18일 더불어민주당박찬대의원이영리, 비영리, 공공부문에공통으로적용될회계분야의기본법인

「회계기본법」제정안을대표발의함. (본 뉴스레터2025년2월호”한공회, ‘회계기본법’ 제정추진…영리·비영리법인일관된회계정책필요성강조“ 참고) 

이 법안은다양한법인 등이 준수해야할 회계의기본원칙과회계처리기준, 회계감사, 회계정보공시·감독에관한

기본사항을종합적으로규정하고, 개별법률역시이에부합하도록정비하는내용을담고있음. 

법안에는국무총리소속으로‘회계정책위원회’를 설치하는내용도포함되었으며, 분산된회계 정책과감독 체계를

통합·조정하기위해위원회에는다음과같은권한이부여될방침임.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현행회계관련법령은주무부처및 법률별로흩어져

있어운영상의비효율성과감독공백이발생한다는

지적이꾸준히제기돼왔음. 

▪ 2024년 12월 한국회계학회가한국공인회계사의

후원으로개최한심포지엄에서‘회계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추진방향을다룬바 있으며, 이후

회계기본법제정은제21대 대통령대선공약중

하나로포함된바 있음. 

국회, 흩어진회계기준한데 묶는 ‘회계기본법’ 발의…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소속 ‘회계정책위원회’ 신설 방침

조직 유형별로상이한회계제도현황

회계근거법률 주무부처

영리법인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법무부, 

금융위원회

중앙정부 국가회계법및 시행령등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지방회계법등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에관한

법률등

기획재정부

종교법인 N/A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법 보건복지부

학교법인 사립학교법 교육부

학술장학법인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

관한법률

교육부

예술문화법인 N/A (민법)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 의료법 보건복지부

자료: 회계기본법심포지엄연구진발표 영상

회계감사제도 및 기업회계기준1

In Focus

▪ 회계에관한기본정책과중·장기계획심의·의결

▪ 법인등의회계처리기준제·개정에대한승인및 수정요구

▪ 재무제표등 회계정보·감사보고서에대한감리

▪ 법 위반사항에대한시정권고및 관계법령·제도개선요청등

회계정책위원회권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S2Q5R1P2Q1L7M1K5L0J2I0I2Q8Q3P0
https://www.youtube.com/watch?v=2W9yGB0NCy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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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박찬대의원은지난해12월 열린 ‘사회전반의투명성제고를위한회계기본법공청회’에서단체의유형에따라회계

규정이 달라 혼선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 회계기본법”이라며

“투명하고책임있는회계질서를만드는의미있는출발점이되기를바란다”고 밝힘. 한편, 1월 27일에는국민의힘

최은석의원도별도의「회계기본법」제정안을대표발의함. 

2025년 12월 16일 금융감독원발표에 따르면 2026년부터 회사는 사업보고서에감사인뿐만아니라 감사인의

‘네트워크회계법인’과 체결한 비감사용역계약 현황도 기재해야함. (본 뉴스레터2025년 11월호 “금감원장, 회계법인CEO 간담회

개최…컨설팅법인이수행한비감사용역도공시의무화방침“ 참고) 

네트워크회계법인에는‘감사인과별개로운영되더라도브랜드명칭을공유하는컨설팅법인등’이포함됨. 

이를위해관련공시서식이개정되었으며, 2026년 1월 1일 이후회사가제출하는사업보고서부터적용됨.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2024년 12월 「공인회계사윤리기준」의‘네트워크회계법인’ 정의가국제윤리기준과동일하게개정됨. 

▪ 이에따라개정후 정의에부합하는컨설팅법인등도감사대상회사에대한독립성준수의무가발생함.

개정전정의 개정후정의

▪ 통제와소유또는경영의통일성에있어당해

회계법인이그회계법인의일부라고판단할수있는

회계법인이나경제적실체

▪ 협력을목적으로하고다음의요건중 하나이상을

충족하는대규모조직

① 이익공유또는비용분담

② 공동의소유와통제또는경영공유 

③ 공통의품질관리정책및절차공유

④ 공통의사업전략공유

⑤ 공통의브랜드명칭공유

⑥ 전문자원중상당부분공유

금감원, ’26년부터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계약도

사업보고서에 공시 요구

https://blog.naver.com/starhanmia/22409438562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billDetailPage.do?billId=PRC_E2D6E0L1M1K9L1J3K4I1I5F7D6D4B5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8158&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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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즉, 회사가2025 회계연도사업보고서부터공시해야할 정보는다음과같음. 

한국공인회계사회는공시관련기재사항을이해하고실무에적용하는데 도움을주기위해금감원이마련한공시

대상범위등에대한 ‘공시서식관련FAQ’를 공개함. 

금감원은 네트워크 회계법인이감사대상회사에게제공하는 비감사용역계약체결 현황도 사업보고서를통해

정보이용자에게공개함으로써감사인이 외부감사 업무 수행 시 독립성 준수 노력을 강화하고 회계투명성이

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고밝힘. 

2025년 12월 17일 금융위원회와한국회계기준원이최중경 전 지식경제부장관이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이사회의이사로선임됐다고발표함. 

최중경신임이사는아시아·태평양지역을대표하는6인의이사중 한 명으로선임되어올해1월부터3년간업무를

수행할예정임. 

이번 선임으로아시아·태평양지역대표로한국 인사가4차례 연속 배출됨. 금융위와기준원은국제회계기준및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보다

적극적으로전달할계획이라고밝힘. 

1 공시대상은당기에수행한비감사용역의3개년내관련정보이며, 전기또는전전기중 제공이종료된비감사용역은공시대상에서제외

• 회계감사인의네트워크회계법인이당기에수행한비감사용역현황(최근3년간의정보기재1)

- 국내뿐만아니라해외에소재한네트워크회계법인과의비감사용역계약체결현황도 포함 

- 회사가제3자와용역계약을체결하고감사인또는네트워크회계법인이제3자에게용역을

제공하는형태의하도급계약도해당됨

공시 대상이 되는 비감사용역

최중경전 지식경제부장관, IFRS 재단 이사로선임

https://www.kicpa.or.kr/portal/default/kicpa/gnb/kr_pc/menu05/menu01.page?action=READ&boardId=noti&bltnNo=11768293345471
https://www.fsc.go.kr/no010101/8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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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1월 17일 금융위원회가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함께 자본시장접근성및 일반주주권익제고를위해

영문공시를확대하고주주총회결과, 임원보수공시등을강화하는‘기업공시개선방안’을발표함. 

이번개선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1. 영문공시의무화 2단계(’26.5.1.~) 

또한재정경제부가2026년 1월 9일 발표한 'MSCI 선진국지수편입을위한외환·자본시장종합로드맵'에 따르면, 

영문공시의무화 3단계로내년 3월부터코스피전체 상장사에영문공시를의무화하고, 적용 대상 법인을코스닥

대형사(예: 자산2조원이상)까지추가확대하는방안을 검토할계획임.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우리나라기업공시제도는기업정보에대한국내외수요증대를반영해지속적으로개선돼왔음. 

- 2024년 1월부터자산10조원이상대규모코스피상장사1의중요정보에대해영문공시를의무화(1단계) 
(본 뉴스레터2024년1월호”금융위, 대규모코스피상장사영문공시1단계의무화안내…1월 1일시행” 참고)

- 일반주주보호를위해전환사채, 자사주등과관련된공시항목및 내용지속확충 (본 뉴스레터2024년 11월호”금융위, 

전환사채제도개선…12월부터“콜옵션누가행사할수 있나” 명시적으로밝혀야” 및 2025년 10월호“금융위, 상장법인자기주식공시개선방침…자본시장법

시행령등 개정입법예고” 참고)

▪ 그러나글로벌투자자접근성, 주주권행사를위한정보제공등에미흡한측면이있다는지적이지속적으로

제기됨. 

구분 현행(1단계) 개정(안)

의무대상확대  자산 10조원이상대규모코스피상장사  자산 2조원이상코스피상장사

공시항목확대
 거래소공시중주요경영사항일부(26개항목)  주요경영사항전부(55개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등거래소공시항목전반

제출기한단축
 거래소에국문공시제출후 3영업일내

영문공시제출

 자산 10조원이상: 국문공시제출당일

 자산 2조원이상: 국문공시제출후 3영업일내

1 자산10조원이상이며외국인지분율5% 이상또는자산2조원이상이며외국인지분율30% 이상인코스피상장사

자본시장2

금융당국, 기업공시 개선안 발표…영문공시 확대하고 주주총회· 

임원보수공시도강화 In Focus

https://www.fsc.go.kr/no010101/8565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455&menuNo=4010100


8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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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하단

2. 정보 제공 확대 등 주주권익 제고(’26.3.1.~)

이에 따라 지난해12월 8일까지「증권의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위한 규정변경예고가실시됐으며, 

개정 규정은올해 상반기중 시행될예정임. 영문공시의무화2단계 시행등을위한거래소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개정예고도12월 16일까지실시됨. 

1 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estricted Stocks, RS): 근속연수나성과달성등 일정조건충족시 양도제한이해제되는주식

구분 현행 개정(안)

주주총회표결 

결과공시강화

 주주총회의안별가결여부만공시

 찬성률등표결결과는미공시

 의안별찬성률등표결결과공시의무화

주주총회

분산개최유도

 상장사의약 90%는주주총회 3월하순에개최  정관상의결권기준일규정을변경하고

주주총회를 4월에개최하는기업등에대해

인센티브강화

임원보수공시

강화

(’26.5.1. 시행) 

 기업성과와보수간관계, 보수산정근거등의

공시미흡

 주식기준보상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임원보수

공시서식에포함되나, 그외

주식기준보상1은기업전체또는대주주

부여현황으로별도로공시되며 임원

개인별상세부여현황은미공시 

– 미실현주식기준보상은수량만기재

 최근 3년간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등을

임원전체보수총액서식에병기하고

보수내역별산정기준등을구체적으로공시  

 주식기준보상

– 임원전체보수총액, 개인별보수공시

서식에모든주식기준보상을함께

공시하고임원개인별상세부여현황을

별도로공시

– 미실현주식기준보상의현금환산액도병기

2025년 12월 5일 금융감독원이기업이사업보고서에배당정책과배당절차개선방안이행여부에관한사항을보다

구체적으로기재하도록공시서식을개정했다고안내함. 

금감원에따르면 2024년 사업보고서내 배당 관련 기재사항을점검한 결과, 배당 예측가능성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거나배당정책을구체적으로기재하지않는등의공시미흡사례가다수확인되었다는것. ≫다음 페이지에계속

금감원, 더 상세한 ‘기업 배당 정보’ 공시 요구…배당정책구체적으로

설명하고결산·분반기배당 구분 기재

https://www.fsc.go.kr/po040301/view?noticeId=4105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07912&menuNo=200218&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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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현행 개정

배당정책

• 별도항목구분없이기재 • 다음의소항목으로구분, 각각구체적으로기재

① 배당목표결정시사용하는재무지표및
산출방법

② 향후배당수준의방향성

③ 배당제한관련정책

배당관련

예측가능성제공

• 다음소항목별로기재

① 정관상배당절차개선방안이행가부2 

② 배당액확정일및배당기준일지정현황3 

③ 기타참고사항

• 소항목①, ② 작성시결산배당과함께

분기·중간배당에대한내용도모두기재

이에따라금감원은다음과같이기업공시서식을개정함.

금감원은투자자가합리적인의사결정을할 수 있도록배당관련기재사항을충실히작성할것을당부함. 

배경

▪ 2023년 1월 금융위원회가‘글로벌스탠더드에부합하는배당절차개선방안’을발표해기업들의배당절차

개선을유도함. (본 뉴스레터2023년1월호“금융위, 배당절차개선방안발표…이르면내년부터배당액확인후 투자가능”참고)

▪ 관행이실제로개선되기위해서는기업들이자율적으로정관을개정하고배당을실시해야하므로, 금감원은

2024년 12월 배당예측가능성제공에관한사항을사업보고서기재항목으로신설함. (본 뉴스레터2025년1월호

“금감원, 배당절차개선촉진위해사업보고서개정…배당금먼저확정했는지여부공시필요” 참고)

구분 기존 개선

배당받을주주먼저확정→ 배당액확정 배당액먼저확정→ 배당받을주주확정

결산배당
• 통상적으로기업들은12월말일을‘주총

의결권기준일’이자‘배당기준일’1로정함

• 이미배당받을주주가결정된후인다음해

3월정기주총에서배당여부 및배당액이

확정됨

• 기업이정관개정을통해▲의결권

기준일과배당기준일을분리하고 ▲배당

기준일을주총이후로지정하도록유도함

• 이경우주총에서배당여부와배당액이

결정되고난후에배당받을주주가확정됨

상법제354조

법무부유권해석

(’23.1월 배포)

상장사

분기배당

• 상장회사는3･6･9월말일이배당기준일

• 그로부터45일이내개최하는이사회

결의로배당액을확정하여배당할수있음

• 3･6･9월말일현재의주주를배당받는

주주로정한내용을삭제함

• 따라서기업은배당을결정하는이사회

결의일이후로배당기준일을정할수있음

자본시장법개정

(’24.12월 개정)

1 배당받을주주들이누구인지확정하는일자

2 정관상배당액결정기관, 정관상배당기준일을배당액결정이후로정할수 있는지여부, 배당절차개선방안이행관련향후계획

3 결산월, 배당여부, 배당액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예측가능성제공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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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가‘불공정거래·회계부정조사·제재 선진화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개최해

자본시장불공정거래및 회계부정조사·제재제도전반에대해논의함.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회계기준원 등 유관기관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위원회포럼 등 업계 대표, 학계·법조계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이번 TF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증권선물위원회3대 중점운영방향’의 후속조치로, 특히조사·제재절차전반에걸친피조사자의방어권강화도

중요의제중 하나로다뤄짐. (본 뉴스레터2025년 9월호“금융위, 증선위3대 중점운영방향발표…내년상반기‘회계부정엄정제재’ 시행시과징금회사

1.5배·개인2.5배증가예상” 참고) 

이번 회의에서는피조사자 방어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현행 제재 시스템의 경직성과 절차적 미비점이

지적되었으며대안도제시됨. 

정부는향후 TF를 ‘불공정거래분과’와 ‘회계부정분과’로 나누어올해상반기까지보다심도있는논의를이어갈

예정임. 또한 이를통해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 제재에대한개선방안을마련할계획임.

• 고의성이충분히입증되지않은회계오류까지형사처벌절차를밟게될 우려가있는현실지적

• 제재의선진화필요성강조

• 피조사자에게보다충실한소명기회보장제안

상장협·코스닥협회

• 회계부정에대한형벌수준이나감사인에대한과징금의경우해외사례나보호법익이유사한

범죄와비교할때 다소과도한측면이있다고지적

• 방어권보장을위해감리과정에서조치대상자의정보접근권을강화해줄것 요청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위, 불공정거래·회계부정 조사 및 제재 선진화 착수…‘피조사자

방어권‘ 강화 논의

https://www.fsc.go.kr/no010101/85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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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금융위원회가2026년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를안내함.  이 중

‘자본시장의공정성과투명성을위한제도개선’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금융위는자본시장의공정성과투명성을위한 제도 개선 외에도▲생산적영역으로

자금흐름의물꼬전환▲서민금융부담감소, 소비자보호강화▲국민일상에도움이

되는금융등에중점을둔 다양한금융제도시행을안내함. 

• 상장법인이발행주식총수1% 이상1의 자기주식을보유하는경우, 

자기주식보유현황·처리계획등 연 2회2 공시

• 기존에공시한자기주식처리계획과실제처리현황이다른경우,

그 사유를공시

자기주식공시 제도 개선 (’25.12.30. 시행)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중대재해발생개요, 피해상황, 

대응조치및 전망등 공시의무화

•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작성시, 총주주수익률(TSR) 및 영업이익

등 기업성과를임원전체보수총액서식에병기

• 영문공시의무대상법인이자산10조원이상등 대규모코스피

상장사에서자산2조원이상코스피상장사로확대

• K-IFRS에따른기업의손익계산서표시방식이

‘영업/영업외손익’에서‘영업/투자/재무손익’으로변경

중대재해공시 강화 (’25.12.30. 시행)

임원보수공시 강화 (’26.3.1. 시행)

상장사 영문공시확대 (’26.5.1. 시행)

손익계산서개편 (’27년부터 적용, ’26년 조기적용가능) 

금융위, ’26년 새해부터달라지는금융제도안내

1 기존: 5% 이상

2 기존: 연 1회

https://www.fsc.go.kr/no010101/85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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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2월 30일 기획재정부가경제활동을위축시킬수 있는 과잉형벌을완화하는대신 금전적 책임성을

중점적으로강화하는‘2차 경제형벌합리화방안’을 발표함.

이번에발표된2차 방안에서는▲금전적책임성강화 ▲사업주형사리스크완화▲민생경제부담완화라는3대정비

방향을중심으로각각다음을포함한주요개선과제를도출함. 

≫다음 페이지에계속

1 가맹희망자가정보부족으로인하여받는피해를예방하기위한숙고기간

정비방향 개선과제

형벌중심관행에서벗어나, 과징금상향등금전적책임성대폭강화

현행 vs. 개선

금전적책임성
강화

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자가타사와거래하는것을부당하게방해할시

2년이하징역
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 정액과징금(현행최대5억원→50억원)

 (하도급법) 발주자로부터선급금을받았으나 하청업체에게는미지급할시

하도급대금2배이내벌금
시정명령미이행시:

벌금+ 정액과징금(현행최대20억원→50억원)

 (가맹사업법) 가맹점본사가가맹희망자에게정보공개서제공후 14일1 이내가맹계약체결시

2년이하징역
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 정액과징금(현행최대5억원→50억원)

 (대리점법) 공급업자가거래상지위를이용해대리점의경영활동을부당하게간섭할시

2년이하징역
시정명령미이행시:

형벌+ 정액과징금(현행최대5억원→50억원)

 (위치정보법) 이동통신사등이위치정보유출방지를위한 노력을하지않을 시

1년이하징역 정액과징금(현행최대4억원→20억원)

배경

▪ 지난해8월부터정부는기업활동이나경제질서와관련된범죄에형사적제재를부과하는’경제형벌 제도’를

합리적으로개선하겠다고밝히며, ’경제형벌합리화태스크포스(TF)’를가동함. (본 뉴스레터2025년 8월호”기재부, 

‘경제형벌합리화’ 추진TF 가동…고의·중과실아니면사업주형사책임완화하고재산상책임강화방침” 참고) 

▪ 이후지난해9월 전 부처소관법률중 형벌관련규정30%를 1년 내 정비하는것을목표로한 1차 경제형벌

합리화방안을발표한바 있음. 

기재부, ‘2차 경제형벌합리화방안’ 발표…징역 대신 과징금 10배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y63RkUltcUz8eCwIRi6H45W1zdx7thRZlcpEacrI.node40?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6342&menuNo=4010100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5541&menuNo=40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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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기재부는 2차 개선안의신속한 입법을 위해 노력하고, 1차

방안에 대해서도 조속히 입법이 완료되도록 협조해 나갈

방침임. 

또한 3차 과제발굴에도즉시착수하여경제형벌합리화목표

달성을위해노력하겠다고밝힘. 

정비방향 개선과제

사업주
형사리스크

완화

사업주의고의가아니거나 단순행정상의무

위반인 경우, 형벌완화또는과태료로전환

현행 vs. 개선

 (자본시장법) 금융투자업자가아닌자가

상호에금융투자등유사명칭을사용할시

1년이하징역 과태료3천만원

 그 외 대기환경보전법, 비료관리법, 

자동차관리법, 관광진흥법에서개선과제도출

민생경제
부담완화

전과자양산우려가있는생활밀착형의무위반이나 

경미한실수인경우, 형벌대폭완화

 자동차관리법, 공동주택관리법, 자연공원법, 

동물보호법, 무인도서법, 식품위생법에서 

개선과제도출

13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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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2월 29일 금융위원회와금융감독원이한국ESG기준원 및 관계부처와함께 ‘기관투자자의수탁자

책임에관한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한방안을발표함. 

앞서 금융위원회는같은 달 22일 개최한 ‘제3차 생산적금융대전환 회의’에서 기관투자자들이수탁자로서

책임을가지고지속가능한성장분야에투자할수 있도록스튜어드십코드를내실화하겠다고밝힌바 있음. 

이번내실화방안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자산을운용하는기관투자자가수탁자책임을다하기위한원칙인 스튜어드십코드는2016년 12월에

민간자율규범으로도입되었으며, 2025년 12월까지9년에걸쳐4개 연기금1, 63개 자산운용사등을

포함해249개 기관투자자등이참여하고있음.

▪ 도입이후 반대의결권행사안건비율상승2이나주주제안증가등 기관투자자의주주권행사활성화에

기여한측면이있으나, 참여기관의실제 이행여부를점검하는체계가없고, 결과공시가미흡하며, 제정 

이후단 한 차례도개정되지않아글로벌정합성이부족한점 등을고려할때 그간의경제·사회의변화를

반영하고실효성을제고할필요성이있다는지적이제기됨. 

1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2 ’16.3월: 1.84% → ’24.3월: 4.59%
3 스튜어드십코드개정등을담당하는민간위원회(한국ESG기준원위촉및실무지원)

• 위원회가이행점검결과최종의결: 참여기관이12개이행점검항목에대해자체작성한보고서

실무점검→그결과를스튜어드십코드발전위원회가최종검토·의결해매년12월결과보고서공개

• 이행점검대상단계적확대: (‘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총68사) → (’27년) PEF운용사·보험사

추가(총145사) → (‘28년) 증권사·은행·투자자문사추가(총157사) → (’29년) VC·서비스기관등

전체(총249사)

1. 스튜어드십코드 발전위원회3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이행점검절차’ 도입

ESG· 지속가능성3

금융위·금감원, 스튜어드십코드 내실화 추진…매년 12월 ‘이행

여부 점검결과’ 공개 In Focus

• 정보접근성확대: 참여기관의자체작성보고서를자사홈페이지이외에스튜어드십코드

홈페이지에도게재

• 참여기관별비교가능성개선: 이행점검항목별로참여기관의이행여부를쉽게비교한

종합보고서를스튜어드십코드홈페이지에게재

• 가입기관의코드이행유도: 모범사례·우수기관발굴, 이행점검결과를연기금(자산소유자)와 공유

2. 이행점검결과의 공시 및 활용 확대

https://www.fsc.go.kr/no010101/85951
https://www.fsc.go.kr/no010101/8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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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금융당국은 이번 방안이 주주총회 등 주주활동에 있어 기관투자자가수탁자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도록 하는

전환점이되기를기대한다고밝힘. 스튜어드십코드및 가이드라인개정은올해상반기중 추진될예정임. 

• 수탁자책임이행시 고려사항확대: 지배구조외에도환경, 사회등의ESG 요소전반추가

• 수탁자책임이행형태확대: 투자대상에대한주주활동뿐만아니라‘투자대상선정’도포함 

• 적용대상투자확대: 상장주식외 채권, 인프라, 부동산, 비상장주식등으로확대한주요국의개정

사례를참고하여개정안검토·마련

3. 코드 개정을 통한 글로벌 정합성 제고

거래소, ’25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 분석 결과 발표…공시 기업

전년 대비 10% 늘어

1월 5일 한국거래소가유가증권시장상장법인의2025년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자율공시분석 결과 및 보고서작성

모범사례를발표함. 거래소는2025년 한 해 동안 총 225사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공시했으며, 공시 기업 수가

매년지속증가세를보이고있다고밝힘.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2021년 78사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며, 지난 1년간은2024년 204사에서2025년 225사로

약 10% 증가함

공시 기업 수

• 자산2조원이상, 시총10조원이상에해당하는대규모법인일수록공시비율이높음

• 업종별로는제조업, 금융·보험업의공시비중이높음

공시 기업 유형

• 공시기업의95%가 기후변화의위험및 기회요인을식별하여공시해, 전년(79%) 대비16%p 상승

• 위험·기회요인의양적재무영향분석(17%) 및 시나리오분석(38%)을 이행한기업수는전년과유사한

수준이나, 재무적영향도분석및 구체적인대응전략제시는여전히미흡

• 대부분의기업이스코프1·2 온실가스배출량을공시했으나, 연결기준공시기업은1%에 불과

• 상당수기업(68%)이 스코프3 배출량을공시했으나, 배출량의신뢰도나비교가능성은여전히부족

기후 분야 공시

거래소는기업의ESG 공시역량강화및 국내 ESG 공시제도의성공적인안착을위해 ESG 공시관련 세미나및 기업

대상 간담회 등을 개최하고, 기업 측 애로사항이국내 ESG 공시제도마련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 

유관기관등과긴밀히협조할예정이라고밝힘. 

https://open.krx.co.kr/contents/OPN/05/05000000/OPN05000000.jsp#fe3647848b826aa1ddee224c4b5526f4=1&view=20260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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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1 개발자생애주기: ①계획·설계②데이터수집·준비③모델개발④모델배포⑤점검(모니터링) 및 유지보수⑥파기

서비스제공자생애주기: ①서비스계획·설계②서비스개발·구축③서비스제공·운영④서비스유지보수·지원⑤환류(피드백) 및

서비스개선⑥파기

2 AI 챗봇에서중요정보유출, AI 기반음성비서도청, AI 챗봇의악성링크배포, AI 얼굴인식시스템의해킹, AI 서비스의딥페이크영상

유포, AI를 악용한사이버테러등과관련된실제사례를안내하고있음.

2025년 12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외부의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인공지능모델및 서비스를보호하기위해113개의보안요구사항을담은 ‘인공지능(AI) 보안안내서’를발표함. 

과기정통부는산·학·연 전문가들과함께 국내·외 AI 보안 정책 관련 사례 등을 분석하고관계기관과업계의

의견수렴을거쳐AI 모델개발자, 서비스제공자, 이용자가 참고할수 있는보안안내서를마련했다고밝힘. 

이번 보안 안내서는국제 기준 및 방침(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인공지능보안 요구사항을세계적수준으로

정립함으로써, 국내 모델뿐만 아니라 해외 모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용성과 국제규범 간 호환성을

확보했다는특징을가지고있음. 

과기정통부는새로운보안위협을점검·반영하는등 안내서를지속 업데이트할예정이라고밝힘.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

▪ AI 대전환(AI Transformation, AX) 시대가본격적으로도래함에

따라국가경제와사회전 영역에서AI 기반서비스도입이확대됨.

▪ 그간정부는AI 생성물, 추론과정등에대한지침등을발간해왔으나, 

외부사이버위협을예방및 대응하는보안관점에서의상세한가이드

또는기준은제시하지않음. 

총 113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안내서는 개발자(제2장)와 서비스

제공자(제3장)를 대상으로는AI 모델및 시스템의설계부터개발, 운영, 

배포, 유지보수, 폐기 등 생애주기 전 단계1에 걸친 다양한 보안

요구사항을제시하는한편, 이용자(제4장)에게실제로발생한보안위협

사례2 설명과함께이를방지하기위한이용자의보안수칙도제시함. 

기술·디지털4

과기정통부, ‘AI 보안 안내서’ 발표…개발부터이용까지113개 수칙

제시하고보안 위협 실사례도설명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pageIndex=12&bbsSeqNo=94&nttSeqNo=3186612&searchOpt=ALL&searchTxt=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28&mPid=243&bbsSeqNo=127&nttSeqNo=313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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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1월 27일 유럽회계사연합인어카운턴시유럽(Accountancy Europe)이 유럽회계감사업계에사모펀드

등 외부자본유입이증가하고있는 상황에서제3자 소유 구조의특성, 관련 리스크및 기회 등을 분석한보고서를

발표함. 

유럽회계감사섹터내 제3자 소유구조유형으로는사모펀드(PE), 기업공개(IPO), 직원소유(staff ownership) 모델, 

가족소유(family ownership) 모델이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그중PE 유형의특징은다음과같음. 

PE의 유럽 회계법인 지분 소유 모델

≫ 다음 페이지에계속

배경

▪ 회계법인, 특히감사서비스를제공하는회계법인은오랫동안파트너십구조로운영되어왔으며전문가기준에

따라자체적인거버넌스를갖추고점진적으로성장해옴. 이러한특성이감사인의독립성, 전문가적판단, 공공

신뢰를확보하는데 기여함.     

▪ 그러나지난10년간디지털화, 신기술, 새로운서비스수요, 경쟁심화등 사업환경의변화로회계법인들은더

많은투자를필요로하게되었고, 이에따라유럽전역에서사모펀드(PE) 등 외부자본투자가급증함. 

PE 거래건수
 연간10~20건에불과하던PE 거래는2023년112건, 2024년192건으로급증

 2025년에도대형네트워크회계법인을중심으로이러한추세가지속됨

관련EU 규정

 감사서비스제공회계법인: EU 법에따라각

회원국당국이법정감사자격을부여한

공인회계사또는회계법인이의결권의

과반수를보유해야함

 감사서비스미제공회계법인: EU 차원의

소유권제한은없으며, 국가별규정도감사법인

대비대체로 덜엄격함

피투자법인유형

 거래대상의약60%는회계·세무·자문서비스법인, 40%는감사·인증서비스도함께제공하는법인

- 즉, EU 규정이감사부문에대한제3자투자에제약을두고는있으나, 완전히억제하지는못함을

시사함. 다만 40% 중에서도상장사등공익실체(PIE) 감사를수행하는법인은소수에불과함 

해외 일반1

Accountancy Europe, 유럽 회계업계 외부자본 유입 확대에 따른

기회와리스크분석

https://accountancyeurope.eu/wp-content/uploads/2025/11/251127-Third-party-ownership-in-accountancy-and-audit-sector.pdf
https://accountancyeurope.eu/publications/beyond-private-equity-third-party-ownership-in-the-accountancy-and-audit-sector/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A32006L0043&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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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소유및통제

구조

 감사법인과 비감사법인분리및 경영지원용역계약(ASA) 체결: PE는회계감사법인투자시

일반적으로 법적으로독립된두개의실체, 즉감사법인과비감사법인으로재편1함

- 이후비감사법인은통상경영지원용역계약(administrative services agreement, ASA)에따라

IT, 인사(HR), 마케팅, 백오피스등의전문서비스및자원을감사법인에제공함

 지주회사설립: PE가이와같이분리된법인들을지배하기위해지주회사를설립하는경우도있음 

- PE가 보유한지주회사지분이

소수일때: 감사법인이지주회사

체제안에있는것이허용됨 

- PE가 보유한지주회사지분이 50%를 초과할때: 

감사법인은EU 규정1에따라감사파트너의과반소유권

확보를위해PE 지주회사체제밖에있어야함

감사인독립성

• ASA를통해PE 소유의비감사법인이 중앙집중식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감사법인은

분리된상태로유지되므로감사인의독립성이보장되는구조임

• 다만이러한계약이항상독립성을효과적으로보호하는지에대한의문은남아있음

<사모펀드(PE)의유럽회계법인지분소유구조>
자료: Accountancy Europe

보고서는PE가 여러 개의 독립적인법인을 느슨하게묶는 방식인 ‘플랫폼 기반 모델’을 선택하는경우도 있다고

설명함. 즉, PE가 지주회사나 서비스 법인을 설립 또는 인수하여 중앙 법인으로서 브랜드, 기술 플랫폼, 

지적재산권을소유하게하고, 이를 기반으로 여러 독립적인로컬 회계법인들을포함하는네트워크를구성함으로써 

각 로컬법인은법인소유권, 개별명칭, 법적독립성과전문가적책임을그대로유지하면서도중앙법인으로부터IT, 

HR, 마케팅등의지원을받는구조를일컬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감사법인으로부터비감사법인을분리하는경우도있고, 비감사법인을새로설립하는경우도있음.

2 EU 외에영국도같은규정을두고있음.

본문가이드라인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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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한편, 외부투자자와회계감사업계의투자및 투자유치동인에대해서보고서는다음과같이설명함.

이처럼외부투자가활성화되는데 따른위험과기회요인을 요약하면다음과같음.

 

보고서는외부 투자가유럽전역에서점점 더 일반화되고회계업계의산업 구조를재편하고있는상황에서이제는

정책입안자, 규제기관, 업계, 투자자등이그 영향을어떻게관리할지논의해야할 때라고강조함. 

1 유럽회계법인의기존고객유지율은연간85%를상회하며, 다수의EU 국가에서는감사계약기간이3~6년으로의무화되어있음.

2 실제로영국재무보고위원회(FRC), 네덜란드금융시장청(AFM) 등의규제당국은독립성과감사품질을위해PE 거래전 미리알릴것을

촉구함.

• 단기성과에대한PE의 압박으로인해공익적의무가있는감사법인이전문가기준, 독립성, 장기적

관점등을지키기어려워질가능성2

• 투자자와회계법인간의문화차이, 투자자의재무적동기와감사인의공익적의무사이의간극에서

비롯한이해상충관련윤리이슈발생가능성

• 상대적으로수익성이낮은PIE 서비스를회피하고수익성이높은기업에만집중할경우, 주요섹터

기업들에대한감사서비스가원활히제공되지않을가능성

• PE 투자자의출구전략(통상3~7년 내 투자회수)이 회계법인의소유구조, 사업연속성, 독립성

등에불확실성을초래할가능성

회계법인대상 외부 투자의 위험 요인

• 외부자본을통해AI, 자동화, 데이터분석등 첨단기술도입가능

• 소규모법인통합및 네트워크구성을통해전문성강화와규모의경제실현가능

• 체계적인재개발프로그램, 전문적인사관리, 직원지분참여등을통한우수인력확보·유지

• 투자자의비즈니스네트워크활용등을통한혁신의기회창출및 신규시장진출가능성

회계법인대상 외부 투자의 기회 요인

외부투자자→회계법인투자동인 회계법인→외부투자유치동인

 높은고객유지율1, 안정적이며예측가능한현금흐름

 특정법인인수후이를플랫폼삼아다른소규모

법인들을통합하는’인수후확장전략(buy and build 

approach)’ 적용용이

 높은성장잠재력및업계전반에대한신뢰도

 기술투자, 해외진출, 인수합병등성장을위한자본확보

 기업운영및경영전문성보완

 파트너십구조에서는출자를하거나퇴직파트너의

지분을인수할때재무적부담이높으나, 외부자본을

활용하면보다원활한파트너승계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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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EU가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공급망실사지침(CS3D), EU 택소노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지속가능성규제를간소화하는‘옴니버스(omnibus) 패키지I’의 입법절차를사실상마무리함.

1. CSRD 및 CS3D

2025년 12월 9일 EU의 공동 입법기관인의회와이사회가개정 내용에 대한 잠정 합의에 도달한 후, 12월

16일 다음과같은간소화안을의회가정식승인함으로써 입법절차가사실상마무리됨. (본뉴스레터2025년 11월호”EU 

의회, ‘CSRD·CS3D’ 규제대상대폭줄인입장채택…연내입법마무리전망” 참고)  

CSRD의 전신인 비재무정보보고지침(NFRD)을 적용받던 기업은 2025년(FY24)부터 보고서 제출 의무가

발생했으나, 변경된기준상제외되는기업들은각 회원국재량에따라FY25, FY26 보고의무를면제할수 있게

함. NFRD 미적용기업은 2028년(FY27)부터, 비EU 모기업은 2029년(FY28)부터보고서를제출해야함.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2025년 12월 4일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2023년 7월채택된12개 ESRS을 간소화한개정기준서초안을공개했으며, 

집행위는2026년중반까지위임법률을통해개정기준을채택하고2027 회계연도부터적용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규제 적용대상 주요간소화내용

CSRD

 EU 내기업:

– 종업원> 

1000명이고,

– 전세계순매출> 

€4억5000만

 비EU 모기업:

– 그룹의EU 내

순매출> 

€4억5000만이고,

– EU 자회사·지점의EU 

내순매출> €2억

 금융지주회사는미적용

 보고의무:

- 산업별(sector-specific) 보고는의무가아닌선택사항

- 종업원 1000명이하협력사정보를수집할때에는집행위가향후

개발할자발적보고기준에서정한정보범위를초과하는자료를

요구할수없음

-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1의 필수데이터포인트를기존대비

61% 줄이고 모든자율공시항목을삭제했으며, 이중중요성(double 

materiality) 평가를간소화함

• 인증의무:

- 2027년7월1일까지제한적확신(검토) 수준의인증기준개발예정

- 합리적확신(감사) 수준의인증기준개발계획삭제

ESG· 지속가능성2

EU, 지속가능성규제 간소화입법 마무리수순…CSRD·CS3D 규제

대상 대폭 축소 In Focus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ip_25_2981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1211IPR32164/simplified-sustainability-reporting-and-due-diligence-rules-for-businesses
https://www.efrag.org/en/draft-simplified-es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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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hain of activities: 전체가치사슬이아닌, 업스트림협력사활동에더초점을맞추고다운스트림활동일부를제외한개념

2 단, 부정적영향이발생할수 있다고판단되는경우와사업상중요한변동이생긴경우지체없이수행해야함.

3 예: 신고자승인절차, 데이터수집프로세스, 내재배출량(제품생산시 배출된탄소총량으로, 직접배출량과간접배출량을모두포함)  

산출, 배출량검증규정, 신고자의연중재무적책임계산, 원산지에서이미지불한탄소비용에대한인증서감면청구절차등간소화

규제 적용대상 주요간소화내용

CS3D

 EU 내기업: 

– 종업원> 

5000명이고, 

– 전세계순매출> 

€15억

 비EU 기업: 

– 종업원수와

무관하게,

– EU 내순매출> 

€15억

 실사범위:

- ‘합리적으로이용가능한정보’에기반해자사, 자회사, 활동사슬1 내

사업파트너의운영과관련해인권, 환경등에부정적영향을미칠

가능성이가장높은영역을식별하고 심층평가

- 종업원5000명미만기업에대한정보요청제한

 실사주기: 5년2

 전환계획: 기후변화완화를위한전환계획수립의무삭제

 과징금상한: 전세계순매출액의3%

 민사책임: EU 차원이아닌회원국국내법체계상민사책임만부과가능

CS3D는 2029년 7월 26일부터적용되나, 실사결과보고의무는2030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회계연도부터

적용됨.

이와 같은 내용의CSRD, CS3D 개정 법률은현재 24개 공식 언어로의번역 절차 등을 거치고있어, 2026년

1분기내 EU 관보에게재될것으로예상되며게재일로부터20일 경과후 발효될예정임.

2. EU 택소노미(Taxonomy)

1월 28일 환경적으로지속가능한경제활동을정의한분류체계인EU 택소노미규정개정법이발효됨. 

CSRD 적용기업은자사의활동중 EU 택소노미에부합하는활동의비중등을공시해야하는데, 이러한의무는 

2025 회계연도부터발생하지만기업선택에따라2026 회계연도부터적용하는것도허용됨. 

주요 개정사항은 ‘재무적 중요성(materiality) 기준’을 도입한 것으로, 이에 따라 재무적으로중요하지않은

활동은 택소노미부합 여부 평가 시 제외할 수 있게 됨. 특히 비금융기업은총매출, 자본지출(CapEx) 또는

운영비용(OpEx) 대비 비중이 10% 미만인 경우 중요하지 않은 활동으로 간주함. 또한 보고해야 하는

데이터포인트수를비금융기업은64%, 금융기업은89% 줄여간소화함. 

3.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5년 10월 20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개정법률이발효됨. (본 뉴스레터2025년 7월호”EU, ‘CBAM’ 규제완화입법

마무리단계…전력·수소제외하고연간50톤미만수입자는면제” 참고)  

완화된보고의무만부여하는전환기간이2026년 1월 1일부로종료됨에따라, EU 방법론에따른배출량산정

및 보고, 제3자 검증, CBAM 인증서구매등 CBAM에따른모든의무가본격시행되고있음. 

주요개정사항은전력과수소를제외한나머지품목(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철강)은 연간50톤(5만 kg) 미만을

수입하는업체에대해서는의무를면제하고, 모든CBAM 품목수입자를위한간소화조치3를도입한것임.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6R0073
https://taxation-customs.ec.europa.eu/news/officially-published-simplifications-carbon-border-adjustment-mechanism-cbam-2025-10-20_en?mkt_tok=NTIwLVJYUC0wMDMAAAGeEOcTiyMnJOoob-MkxnzQrsruZUKbp5kgXLLhl0ZDCJsCgSqD1twiTVgvacJcHsKCNZUbTvLH5aYBcCQRwOfVZgHwGXpQDuY3fypyFLQutD5mCCgjP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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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다상세한내용은한국회계기준원의개정초안번역본에서확인할수 있음. 

2 투자활동에따른배출

2025년 11월 7일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가 자연관련공시요구사항을개발하기로결정했다고밝힘. 

ISSB는 IFRS S1 ‘지속가능성관련 재무정보공시를위한 일반 요구사항’ 및 S2 ‘기후 관련 공시’에 포함되지

않은 자연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자연 관련 재무정보공개전담협의체(TNFD) 권고안에

기반해개발할예정임.  

이를위해다음두 단계를거칠예정임.

TNFD는 ISSB의 결정을환영하면서 기준제정작업을지원하는데 집중할것이라고밝힘. 또한전 세계 733개

조직이 이미 TNFD 권고안을채택했다고언급하며, ISSB 기준 제정 작업이 진행되는동안 TNFD 권고안을

활용해자연 관련 공시를시작할것을 권고함. (본 뉴스레터2023년 10월호 “ISSB, TNFD ‘자연자본공시권고안’ 환영…‘생물다양성’ 등 차기

기준서제정에참고방침” 및 2025년10월호“TNFD·EY, 전 세계‘TNFD 공시현황’ 보고서각각발표…아시아기업이TNFD 활용의향가장높아” 참고) 

한편, ISSB는 IFRS S1 및 S2의 이행 지원노력도 계속하고있음. 2025년 12월 11일에는스코프3 온실가스

배출량공시의어려움을완화하기위해 다음과같이 IFRS S2을 일부 개정함. (본 뉴스레터2025년 6월호 “기준원, ‘온실가스

배출량공시’ 관련 IFRS S2 개정공개초안요약본공개” 참고) 

개정된기준은2027년 1월 1일 이후개시하는보고연도부터적용되며, 조기적용도허용됨. 

• 신규기준개발vs. 기존 ISSB 기준을개정하거나지침을추가하는안 등 개발방식검토

• 이에대해의견수렴진행하여개발착수

개발 방식 결정

• 올해10월에개최될제17차 유엔생물다양성협약당사국회의(CBD COP17)까지공개초안마련

COP17에서 초안 공개

• 스코프3 카테고리152 온실가스배출량공시시 파생상품, 투자은행관련특정금융활동, 보험및

재보험인수업무등과연관된배출량제외허용

• 금융배출량산정시 글로벌산업분류기준(GICS) 사용의무완화

• 온실가스배출측정방법확대

• 배출량산정시 사용가능한지구온난화지수값(global warming potential, GWP) 확대

IFRS S2 주요 개정사항1

ISSB, 자연 관련 공시 요구사항 개발 방침…올해 10월 초안 공개

목표

https://www.kasb.or.kr/front/boardB/View2002.do?siteCd=002000000000000&seq=2286&gubun=2002&tab=B&bu=B&searchfield=ALL&searchword=&categoryList=&s_date_start=&s_date_end=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5/11/issb-welcomes-tnfd-support-nature-related-disclosure/
https://tnfd.global/publication/recommendations-of-the-taskforce-on-nature-related-financial-disclosures/
https://tnfd.global/issb-decision-on-nature-related-standard-setting-drawing-on-tnfd-framework/
https://www.ifrs.org/news-and-events/news/2025/12/issb-issues-targeted-amendments-ifr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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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5일 국제회계사연맹(IFAC) 산하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정부와공공기관등을위한

지속가능성공시기준(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 SRS) 시리즈의첫 번째기준서인SRS 1 ‘기후관련공시’를

승인했다고발표함. 

2024년 10월 IPSASB는 이 기준서의초안을발표하고2025년 초에 의견을수렴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2025년 1월호

“IPSASB, 정부를위한 ‘공공부문기후관련공시기준’ 초안발표…2월 말까지의견수렴” 참고)

IPSASB는의견수렴후단일기준내에▲기관자체운영과관련된기후공시와▲기후관련공공정책프로그램의성과

관련 공시라는두 가지 이질적공시가혼재되어있어 복잡하다는이해관계자들의피드백을반영하여프로젝트를두

단계로분리해진행하기로했고, 이번에확정된 SRS 1은 그중 1단계인기관 자체 운영 관련 공시 기준서에해당함. 

2단계인기후정책성과관련기준서는올해상반기중의견을수렴해연내승인될예정임. 

SRS 1은 2028년 1월 1일부터시행되며, 조기적용도허용됨. 

2025년 10월 17일 국제해사기구(IMO)가 2027년부터글로벌해운시장에적용되는‘탄소부과금’ 제도가포함된IMO 

넷제로프레임워크채택에관한논의를12개월후로연기하겠다고발표함. 

BBC 등 해외언론보도에따르면이는미 행정부가자국선박에대한탄소비용부과시 관세등 보복조치가능성을

언급하며압박을 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BBC는 이번 연기로 인해 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의도입 일정이

계획대로유지되기어려워질수있다고보도함. 

배경

▪ 2025년 4월 IMO는 2050년경 ‘온실가스순배출량제로(net zero)’ 달성을목표로5000톤 이상의국제항해

선박에대해▲연간온실가스배출한도를설정하고▲한도초과분에대해비용을부과하는‘IMO 넷제로

프레임워크’에합의한바 있음. (본 뉴스레터2025년6월호”IMO, ’27년부터대형선박온실가스배출제한…해운회사·수입업자·리스제공자등에영향”

참고)

IPSASB, 정부를위한 ’공공부문기후 공시기준’ 1호 승인…’28년

시행

IMO, 탄소부과금채택논의1년연기결정…트럼프대통령반대부딪혀

https://www.ipsasb.org/consultations-projects/sustainability-climate-related-disclosures
https://www.imo.org/en/mediacentre/pressbriefings/pages/imo-net-zero-shipping-talks-to-resume-in-2026.aspx?mkt_tok=NTIwLVJYUC0wMDMAAAGeEOcTiwzHO6KMsPCQ6hgscizfwL9NhRNE9_CtqeXC06yZfBe87QTSdOERTALjH-z1J-0mfB6vEvl6GUw05mg4GNzx70jU6Ay_lJsKShU9FfTDb0fXxuw
https://www.bbc.com/news/articles/c3vnl0yxg53o


25EY한영 월간Public Policy 뉴스레터2026년 1월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1월 1일부터중국 국무원산하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중국어)한 ‘개정 상장사

기업지배구조지침’이시행됨. 

이번개정은상장회사경영진과지배주주의책임을강화하고지배구조의실효성을높이는것이목표로, 주요내용은

다음과같음. 

CSRC는앞으로도상장회사의지배구조개선과법규에 따른운영강화를지속적으로추진할방침이라고밝힘. 

2025년 11월 24일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가국제지속가능성인증기준 ‘ISSA 5000’의이행을지원하기

위해예시인증보고서를 발표함. 

이번 예시 보고서에는 ▲IFRS S1, S2에 부합하는지속가능성공시에대한 인증 ▲지속가능성보고서중 일부

선별된공시항목에대한인증▲복수의공시프레임워크를사용하여작성된지속가능성공시에대한인증▲제한적

확신(검토) 수준의인증과합리적확신(감사) 수준의인증을결합한인증업무등을포함한구체적인상황과사례가

제시됨. 또한 한정의견·의견거절·부적정의견과같은의견변형을반영한인증보고서예시도포함됨. 

이사·고위경영진감독강화
 임직(재직상태), 직무수행, 퇴임까지전과정에대한규범화

 충실의무및선관주의의무이행명확화

보수제도정비  성과(회사및개인) 연동형보수관리제도도입의무화

지배주주·실질지배자행위규율
 상장사에중대하게불리한영향을미칠수있는동종업종경쟁엄격히제한

 특수관계인거래에대한심의·의사결정요건강화

기존법·제도와의정합성제고  증권법, 독립이사제도등과의조화강화

본문가이드라인상단

중국, 기업 지배구조 지침 업데이트…이사·고위경영진 감독 강화

IAASB, ‘ISSA 5000’ 적용한 지속가능성 예시 인증 보고서 공개

https://www.csrc.gov.cn/csrc/c100028/c7589652/content.shtml
https://www.iaasb.org/publications/sustainability-assurance-illustrative-reports?utm_source=Main+List+New&utm_campaign=b557d65350-EMAIL_CAMPAIGN_2025_11_21_10_53&utm_medium=email&utm_term=0_-b557d65350-80667872&mkt_tok=NTIwLVJYUC0wMDMAAAGeykuvfaNEIUPSheuATYyAGXb-vyxW-s2au4gVly11dBCg9e_V3VdaQfmFk_LWDLFsnMSLjjHzkWzKuVSEHlvYNz4mNJJ4OWJ3wDF6d3pKhyB4sIaF_f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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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가이드라인

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0월 31일 호주 회계전문가윤리기준위원회(APESB1)가 공인회계사들을 대상으로 AI 활용 시

‘회계전문가윤리기준(APES 110)’을 준수하고, 서비스결과물에AI 사용사실을밝힐것을당부함. 

APESB는 국제윤리기준위원회(IESBA)의 국제공인회계사윤리기준(IESBA Code) 개정사항2을 반영해2025년

1일 1일부터 APES 110에 기술에 관한 새로운원칙을적용하고있으며, 이를 준수함으로써AI 관련 위험을

완화할수 있다고강조함. (본뉴스레터2023년5월호“IESBA, 기술발전반영한공인회계사윤리기준개정발표…내년12월시행” 참고) 

APESB는 또한 AI 등 기술 활용에대한 추가 지침이필요한지여부를판단하기위해 기존 기준 및 지침 등을

검토하고있다고밝힘. 

1 Accounting Professional & Ethical Standards Board

2  급격한기술발전으로재편되고있는업무환경을반영하기위해 ▲’기술’을자동화된툴및기법(ATT), 인공지능(AI) 및머신러닝, 블록체인, 

미래기술등을포함한모든기술로광범위하게정의하고▲회계사의기밀유지, 적격성, 주의의무등의준수에있어‘기술’과관련해추가로

고려해야할사항을제시함.

• AI와 같은기술을활용해정보생성∙요약·해석시에도움을받을수는있으나정보분석, 그 기초가

되는전문가적판단, 그 결과에대한책임은회계사에게있음.

• AI가 ‘환각(hallucination)’을일으켜그럴듯하지만부정확한답변을제시할수 있다는점 등에

유의해사용범위를신중히고려하고, 기술에과도하게의존하거나판단을맡겨서는안됨. 

• 전문서비스를제공하는과정에서AI를 사용한경우그러한사실을밝혀야하며, 성실(integrity), 

전문적 역량과 주의의무, 전문가적품위등 전문가윤리의근간이되는원칙을준수하는범위

내에서AI 사용을감독∙검토해야함.

- 밸류에이션, 포렌식, 기업재무등의서비스제공시 APESB의 서비스별기준에따라보고서작성에

사용한방법론및 정보출처를공시해야하는데, 여기에는 AI 및 AI 생성정보사용사실도포함됨. 

최종 책임은 회계사에게

AI 생성 콘텐츠의한계에 유의

전문가 윤리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기술·디지털3

호주, 회계사에AI 활용 관련 주의 당부…윤리기준준수 및 AI 사용

사실 공시 요구

https://apesb.org.au/standards-guidance/apes-110-code-of-ethics/
https://apesb.org.au/wp-content/uploads/2025/10/TA_Use_of_AI_Oct_31_Oct_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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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2025년 12월 10일부터호주가세계최초로모든16세 미만아동의소셜미디어(SNS) 이용을전면금지함. 

2024년 11월 16세 미만아동이SNS 계정을개설하지못하도록각 소셜미디어플랫폼이합리적조치를취할것을

의무화하는법을 제정한이래, 약 1년의경과기간후 본격시행에들어간것. (본뉴스레터2025년1월호“호주, 세계최초로16세미만

아동SNS 이용금지…이르면’25년 말시행예상” 참고) 

이 법은 유해하거나부적절한 컨텐츠를 추천하는 알고리즘을채택하고 무한 스크롤 등 중독을 유발하는 SNS 

플랫폼에대한아동의접근을차단하기위해제정되었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음. 

≫ 다음 페이지에계속

1 메시지교환, 온라인게임, 건강및 교육지원을주요목적으로하는서비스는규제대상에서제외됨. 

적용대상

 다음요건을모두충족하는경우 ‘연령제한소셜미디어플랫폼(age-restricted social media 

platform, ARSMP)’으로간주됨1.

– 온라인상2명 이상의이용자간 사회적상호작용을유일한목적또는주요목적으로함

– 다른이용자와의연결또는상호작용을허용함

– 이용자가플랫폼에자료를올릴수 있음

– 호주내 이용자가플랫폼에올려진자료에접근할수 있음 

 12월 10일기준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스레드, 틱톡, 트위치, 엑스(구트위터), 유튜브, 킥,

레딧등 10개플랫폼이ARSMP으로지정되어있으며, 향후온라인안전위원회(eSafety)의평가에

따라변경될수 있음. 

ARSMP의

의무

 ARSMP 사업자는온라인안전위원회의규제가이드에따라다음과같은의무를준수하기

위한 ’합리적조치(reasonable steps)’를취해야함. 

– 16세미만아동이보유하고있는기존계정을파악해비활성화하거나삭제할것

– 16세미만아동이신규계정을개설하는것을방지할것

– 연령제한조치를우회하는편법을차단할것

– 특정이용자가제한대상에서누락되거나잘못포함된경우정정할수 있는프로세스를갖출것

과징금  의무미이행시 최대4950만호주달러(약490억원)의과징금이부과될수 있음.

호주, 16세 미만 SNS 이용 전면 금지…EU 등 전 세계적으로SNS 

연령 제한 도입 움직임확산

https://www.esafety.gov.au/about-us/industry-regulation/social-media-age-restrictions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5-09/eSafety-SMMA-Regulatory-Guidance.pdf?v=1768737596019
https://www.esafety.gov.au/sites/default/files/2025-09/eSafety-SMMA-Regulatory-Guidance.pdf?v=176873759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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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1 EU 차원의입법은대부분 집행위원회가법안을발의하고 의회 및 이사회가협의를통해이를공동으로수정·채택하는절차로진행됨.

2 반복적·지속적대화를통해인간과친구처럼사회적상호작용이가능한AI 시스템을뜻함.  

온라인안전위원회는이번SNS 연령제한규제의초기성과에대해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음. 

1월 16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전반에만약 470만 개의 16세 미만 아동 계정이 비활성화되거나삭제되었음. 

위원회는 연령 인증의 정확성 및 효과성 개선에는 시간이 필요하며, 아직 차단 조치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다른안전법규와마찬가지로관련위해가감소하고문화적규범이재정립되는지가중요하다고밝힘. 

또한 각 소셜미디어플랫폼사업자는ARSMP 요건 충족 여부를스스로평가해그 결과에따라 합리적인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함. 온라인 서비스가매우 많고 기술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있기 때문에

ARSMP 의무를준수해야하는 서비스를모두 지정하는것은 사실상불가능하다고설명하며, 호주 내 이용자수가

가장많은플랫폼들에규제∙감독노력을집중할것이라고밝힘. 

한편, 다른 국가들도호주의 선례를 따라 아동의 SNS 이용을 규제하려는움직임을보이고 있음. 주요국 현황은

다음과같음.

우리나라또한 국회에청소년의SNS 노출을제한하기위한 법안들이계류 중이며, 메타(페이스북),구글(유튜브), 

틱톡등 글로벌플랫폼기업들은작년부터자율적으로청소년보호정책을강화하고있음.  

 

• EU 차원: 2025년 11월 EU 의회가 16세 미만아동의SNS, 동영상공유플랫폼, AI 컴패니언

(companion)2 이용을금지(단, 13세부터는부모동의시 허용)하는규제도입을촉구하는

결의안을채택함.1

• 개별회원국:

- 대표적으로덴마크가2025년 11월 15세 미만아동의소셜미디어이용을금지(단, 

13세부터는부모동의시 허용)하기로결정했다고밝힌후 입법절차를진행중임. 

-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등도유사한조치를논의중이며, 특히프랑스정부는15세

미만아동의SNS 이용을금지하는법안을마련해의회에제출함. 

• 2025년 10월기준8개주(아칸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하이오, 테네시)가특정연령미만아동의SNS 이용을금지하거나부모동의를의무화하는법을

도입했으나, 다수의주가수정헌법제1조 ‘표현의자유’ 위반을근거로한소송에직면해있음.

• 대표적으로말레이시아가2026년부터16세 미만아동의SNS 접속을금지함.

유럽 (EU 및 개별 회원국 차원)

미국 (주 차원)

아시아 (개별 국가)

https://www.esafety.gov.au/newsroom/media-releases/platforms-restrict-access-to-47-million-under-16-accounts-across-australia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51120IPR31496/children-should-be-at-least-16-to-access-social-media-say-m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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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가이드라인상단

본문가이드라인하단

EY가 발행한본 보고서는은행업계의예시지속가능성보고서로금융사들이

기업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에 따른 공시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유럽지속가능성보고기준(ESRS)을적용하는데 도움을주기위해작성됨. 

Good Bank ESRS (International) Limited 라는 가상의 모회사를

보고실체로가정하였으며, 그 자회사인은행들이연결대상으로포함됨. 

이를통해은행이지속가능성과관련된중요한영향, 위험및 기회를어떻게

식별하고공시할수 있는지보여줌. 

영국기업경영진250명을대상으로한 연구결과를바탕으로EY가 발행한

이 보고서는통합공시의중요성을강조함.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영국 기업들이내리는 의사결정의71%가 완전하고

신뢰할만한 데이터없이 이루어지고있음. 조직의성과, 위험, 회복탄력성

및 가치에 대해 보다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비재무 보고의 중요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재무·비재무 데이터를 결합한 통합 공시(Integrated 

Reporting)가 비즈니스를총체적으로파악할수 있도록하여 의사결정의

질을높일수 있다고강조함.

EY: Good Bank ESRS (International) Limited

EY: How integrated reporting can give you the whole story

https://www.ey.com/en_gl/technical/csrd-technical-resources/good-bank-esrs-international-limited?mkt_tok=MzA2LUJEVS01NjYAAAGeEp7gOPJZLMUP2qdkF_R15Uv6cqHr4EnI7_isXqWzlOeVxzsdGvQYemT7EclzaPKorRu_FdP2QAR7kcUfn4O39WpLgZ7miQh7BAmvGxJVcR4
https://www.ey.com/en_uk/insights/sustainability/how-integrated-reporting-can-give-you-the-whole-story?mkt_tok=NTIwLVJYUC0wMDMAAAGeEOcTio_IqGZU09SFX-9s4CGB7T3clH2ScIvD1KeLNxK_-UR2QFi24LjSTQF6ueU0g4W8-dG0MtLHYhccducQfgNkVPTm7l6laNfohz81kU813UI2pek
https://www.ey.com/en_uk/insights/sustainability/how-integrated-reporting-can-give-you-the-whole-story?mkt_tok=NTIwLVJYUC0wMDMAAAGeEOcTio_IqGZU09SFX-9s4CGB7T3clH2ScIvD1KeLNxK_-UR2QFi24LjSTQF6ueU0g4W8-dG0MtLHYhccducQfgNkVPTm7l6laNfohz81kU813UI2p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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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는 「G20/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 중

지속가능성관련 권고사항과실제 시장 관행을 비교해 2024년부터 매년

보고서를발간하고있으며, 최근 2025년 판이 공개됨. (본 뉴스레터2024년 4월호

“OECD, 전 세계4만여개 상장사분석 ‘글로벌기업지속가능성보고서’ 첫 발행” 참고) 

2024년 전 세계4만여개 상장사중 지속가능성관련정보를공시한기업의

비율은 시가총액기준 91%로, 2022년 86%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시총 기준 81%가 독립적인제3자의 인증을받아 2022년 66% 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공시된 지속가능성 정보를 누가 인증했는지 명시한 경우 

54%(기업수 기준)는 회계법인이인증한것으로확인됨.

이사회가기후 관련 문제를감독하는비율은시총 기준 2022년 53%에서 

70%로 증가했으며, 임원 변동보수에지속가능성요소를연계한기업 비율

또한60%에서67%로 상승함. 

보고서는이 밖에도 온실가스배출량 상위 기업과 녹색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현황, 에너지부문심층분석결과등을제시함. 

EY가 발간한이 보고서는점점 더 복잡해지는비즈니스환경 속에서글로벌

기업 이사회가 직면한 리스크를 조명하고,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며

미래지향적인이사회로거듭나기위한방안을제시함. 

글로벌대기업이사회에서각각활동중인비상임이사21명을심층인터뷰한

결과, 대다수가과중한업무부담을느끼고있으며다국적기업의운영전반을

감독하기도힘든상황에서미래전략을고민할시간을내는데 어려움을겪고

있다고답함. 

보고서는이제는단순히시간을더 투입하는것이 아니라이사회거버넌스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방안으로 ▲업무 효율성 평가 및 개선

▲형식적수준의이사회운영 탈피 및 내실화▲과거 지향적데이터에대한

과신 경계 및 미래 통찰력 강화 ▲독립적·비판적 사고 강화 ▲거버넌스

메커니즘의단순화및 효율화1 ▲AI 활용 등을제시함. 

1 예: 정책, 표준, 프로세스, 조직·거버넌스통제메커니즘전반에서글로벌일관성을추구하되, 필수적인수준의로컬적합성을고려하는원칙

중심거버넌스프레임워크도입

OECD: Global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 2025

EY: What is the agenda for reimagining more strategic, future- 

looking boards?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global-corporate-sustainability-report-2025_bc25ce1e-en.html
https://www.ey.com/en_gl/board-matters/what-is-the-agenda-for-reimagining-more-strategic-future-looking-boards
https://www.ey.com/en_gl/board-matters/what-is-the-agenda-for-reimagining-more-strategic-future-looking-boards
https://www.ey.com/en_gl/board-matters/what-is-the-agenda-for-reimagining-more-strategic-future-looking-bo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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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How can responsible AI bridge the gap between investment 

and impact?

2025년 11월 EY 집행위원회가 EU 인공지능법 등 디지털 규제

간소화(Digital Omnibus)를 위한 법안 패키지를 공개함. (본 뉴스레터 2025년

11월호“EU 집행위, ‘디지털옴니버스’ 패키지발표…인공지능법등 디지털규제간소화” 참고) 

EY Global은 관련 기업들이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법 및 기타 디지털 규정(예: 데이터법, 개인정보보호체계, 

사이버보안 규정) 개정안의주요내용과향후입법절차등을정리한자료를

발간함.  

EY가 2025년 미주, 아시아태평양, 유럽, 중동, 인도 및 아프리카에걸친

21개국에서조직 내 AI와 관련한 일정 정도 이상의 책임이 있는 C 레벨

경영진 975명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AI와 관련된

명확한원칙을가지고실제로이행하며 강력한거버넌스를갖추고‘책임있는

AI’를 실천하는조직이매출 성장, 비용 절감, 직원 만족도면에서더 높은

성과를내고있는것으로나타남. 

보고서는책임있는AI는 ▲소통(내·외부 이해관계자에게AI 원칙을명확히

제시) ▲실행(해당 원칙을 통제, 핵심성과지표,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해

행동으로 실천) ▲거버넌스(담당 위원회 구성, 독립적인 감사 등을 통한

감독) 등 세 단계를거쳐구축된다고설명함. 

C 레벨경영진이AI 거버넌스 및 통제를강화하기위해서는▲책임있는AI를

형식적관리가아닌종합적관점에서접근하고▲C 레벨경영진의AI 이해를

높이며 ▲AI 에이전트, 특히 직원이 자체적으로개발하는1 AI 에이전트의

이점만 볼 것이 아니라 관련 리스크에선제적으로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1 코딩을몰라도앱과프로그램을만들수있는노코드(no-code)·로코드(low-code) 플랫폼 서비스를활용해조직내부에서개발하는경우

EY:  Decoding the EU Digital Omnibus Simplification Package 

(별첨)

https://www.ey.com/en_gl/insights/ai/how-can-responsible-ai-bridge-the-gap-between-investment-and-impact
https://www.ey.com/en_gl/insights/ai/how-can-responsible-ai-bridge-the-gap-between-investment-and-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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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I 에이전트1에 대한 관심이증가하고있으나, 이를 어떻게설계하고

테스트하며 책임있게 감독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은 부족한 상황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행한 이 보고서는 안전하고효과적인AI 도입을

위한지침을제시하고자함. 

보고서는조직내 워크플로우와서비스에AI 에이전트를통합할때 참고할

수 있도록 ▲AI 에이전트의 기술적 기반(아키텍처, 프로토콜, 보안 관련

고려사항 등) ▲기능 기반 분류 체계(역할, 자율성, 권한, 예측가능성, 

운영환경에 따른 분류) ▲차등적 거버넌스(에이전트의 자율성, 권한, 

복잡성에비례해감독및 보호장치를강화하는접근법) 등을설명하고있음. 

AI와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비영리 파트너십인

‘Partnership on AI’2가 발간한 이 보고서는AI 에이전트가사회에 어떤

영향을미칠지아직 불확실한상황에서정책입안자들은AI 에이전트관련

규제를 서두르기보다는샌드박스, 테스트베드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규제근거를마련하는데 집중해야한다고설명함. 

보고서는 AI 에이전트를효과적으로감독하기위해서는▲기술 및 정책

환경 ▲관련 기회 및 리스크 ▲정책 개입 수단 등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고강조하며, 관련 연구 의제를 12개의 개괄적질문과45개의

하위질문으로구성해제시함. 

1 인간의 개입없이도스스로작업을수행하고 의사결정을내리며 디지털환경과상호작용하도록설계된자율시스템. 이는 AI 활용에있어

거대언어모델(LLM)에서한발더나아간기술로볼수 있음. AI 에이전트의자율성은사용자가AI를 더욱유용하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

있게하는동시에, 현재의거버넌스체계로는충분히다루기어려운새로운리스크를야기할수있음. 즉, 강력한감독체계없이는 규제를

위반하거나예측불가능한행동이나타날수 있음. 설령해당에이전트소유자가특정행동을승인하지않았거나인지하지못했더라도 

소유자에게법적책임을안겨줄수 있으며사용자에게도리스크를초래할수 있음.

2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등 주요AI 관련기업뿐아니라 EY, 우리나라인공지능안전연구소등다양한기업 및 기관이참여하고있는

비영리파트너십으로AI 관련지침, 권고안등을개발하고적용과정을지원하고있음.  

WEF: AI Agents in Action: Foundations for Evaluation and 

Governance 

Partnership on AI: Preparing for AI Agent Governance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I_Agents_in_Action_Foundations_for_Evaluation_and_Governance_2025.pdf?mkt_tok=MzA2LUJEVS01NjYAAAGe0So6tUYzg-dt0tbjluIEr96eCGCcYL0oEHGISGBFVS55NDwj4FO5s7npAdD-hfoCs4X6weOy7lghTzulS_L2rt4tqXOXIGgSIDA2m1eYQos
https://reports.weforum.org/docs/WEF_AI_Agents_in_Action_Foundations_for_Evaluation_and_Governance_2025.pdf?mkt_tok=MzA2LUJEVS01NjYAAAGe0So6tUYzg-dt0tbjluIEr96eCGCcYL0oEHGISGBFVS55NDwj4FO5s7npAdD-hfoCs4X6weOy7lghTzulS_L2rt4tqXOXIGgSIDA2m1eYQos
https://partnershiponai.org/resource/preparing-for-ai-agent-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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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 is building a better working world by creating 
new value for clients, people, society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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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bled by data, AI and advance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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